[image: image4.png]Consumeplnslgm





Date of Issue: July, 2, 2019
[image: image4.png]

유튜브•넷플릭스, 더 커진 ‘토종 OTT의 넘사벽’
- 컨슈머인사이트 2019년도 상반기 이동통신 기획조사 
- 유튜브, 이용경험률 69%로 압도적 1위 고수 
- 넷플릭스, 이용경험률 3.5배로 늘고 만족률 선두 지속  
- 네이버TV 등 국내 플랫폼 입지 점점 좁아져 
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(Over The Top, OTT) 시장이 글로벌 업체에 안방을 내주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.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 이용률과 만족률은 상승하는 반면 네이버TV 등 국내 플랫폼은 전반적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. 
이동통신 전문 리서치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의 ‘제29차 이동통신 기획조사’(2019년 4월 실시)에 따르면 방송/동영상 애플리케이션(앱) 이용경험률은 유튜브가 압도적인 1위(69%)를 고수했고, 이용 만족률은 넷플릭스가 68%로 선두를 유지했다. 
■ 넷플릭스 이용경험 1년새 4%에서 14%로 
돋보이는 점은 넷플릭스의 약진이다. 넷플릭스는 이용률과 만족률 양대 측면에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다. 올해 상반기 조사에서 넷플릭스 이용경험률은 14%로 작년 동기 4%에 비해 3.5배로 늘었다. 이용자 만족률은 68%에 달해 작년보다 4%포인트(p) 늘어나면서 시장 내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다. 넷플릭스의 성장에는 LG유플러스와의 제휴, 킹덤 등 오리지널 콘텐츠의 인기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. 
■ 네이버TV 이용경험 유튜브의 절반도 안돼

이용경험률 면에서 지난해 상반기 상위권을 차지했던 네이버TV를 비롯한 대다수 국내 플랫폼은 정체 내지는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. 2위 네이버TV는 올해 34%로 지난해 37%에서 3%포인트 하락하며 유튜브(69%)의 절반 미만을 기록했고 카카오TV는 전년 19%에서 올해 14%로 5%포인트나 하락했다. 이외 티빙, KT올레tv 모바일, U+모바일tv, 네이트, 푹(POOQ) 등의 조사대상 국산 방송/동영상 앱은 한자릿수 이용률을 기록하며 전년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. SKT 옥수수(18%)와 아프리카TV(12%)만이 전년 대비 1%포인트 상승했다[그림1]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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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국내 플랫폼 만족률 대부분 50% 이하 

만족률 측면에서도 넷플릭스는 꾸준히 상승해 지난 해 상반기(64%)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1위(68%)를 차지했다[그림2]. 프리미엄 서비스인 레드(Red) 도입 이후 큰 폭으로 하락(2017년 상반기 69% ( 2018년 상반기 58%)했던 유튜브의 만족률은 올해 상반기 60%로 소폭 반등했다. 
국내 플랫폼 가운데는 SKT 옥수수(54%)와 푹(50%)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이용자 만족률이 50%에 미치지 못했다. U+모바일tv, 티빙, 네이버TV, KT올레tv 모바일이 40%대를 지켜 그나마 체면치레를 한 반면 카카오TV, 아프리카TV, 네이트는 이용자 10명 중 4명도 만족시키지 못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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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국내 사업자, 혁신적 생존 전략 필요 
유튜브와 넷플릭스라는 절대 강자 틈바구니에서 취약한 토종 플랫폼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. 더욱이 애플, 월트디즈니가 시장 진입을 예고한만큼 글로벌 플랫폼의 공세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. 서비스 통합 등 국내 사업자들도 자구책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으나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. 향후 5G 시대가 본격화되면 OTT 시장은 더 커질 것이 자명하며, 경쟁 역시 더 심해질 것이다. 

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
컨슈머인사이트는 2005년 상반기 이후 14년간 연2회 대규모 기획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.

위 결과는 ‘19년 상반기(29차) 이동통신 기획조사’로부터 발췌한 것입니다.
◈ 참고: 컨슈머인사이트 ‘이동통신 기획조사’ 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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